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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회사가 근로자를 면접한 후 4대보험을 신고하고 기술자로 등록하였

다면 채용내정으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한 사례 

[대상판결 : 대구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가합9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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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를 면접한 후 4대보험을 신고하고, 회사 기술자로 등록하였다면 채용내정으로 근로계

약이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구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2017년 9월에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채용공고를 보고 전기공사업체인 피고 회사에 이력서

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2017년 10월 21일 면접 이후 원고에게 주민등록등본과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수첩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출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는 2017년 10월 25일에 

원고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도 하고, 원고를 회사 기술자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17년 10월 31일에 원고에게 채용 계획을 없던 일로 하자고 통보하고 원고에 대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였고, 기술자 등록도 취소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회사의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

당한다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를 마치고 원고를 회사의 기술자로 등록한 것은 

원고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채용내정통지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채용공고의 내용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

고, 그럼에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채용 계획을 없던 일로 하자고 통보한 것은 사실상 해고로서 부

득이한 사유가 없는 이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 회사의 통보로 인한 고용취소가 

무효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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